
•주일�예배
•섬김�예배
•수요�예배

주일�12:00��본당
주일�10:15��청소년부실
수요�20:00��본당

•주일학교예배

•청소년부예배
•청년부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금요�20:00�본당

영유아/유치
유년/�초등

•키르기스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�Zehnte

감사헌금�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�Spende�f.�Kirchenbau

��제39권��15호��2024년�4월�14일��

인도자:�한성호�목사

요한복음�13:35�너희가�서로�사랑하면�이로써�모든�사람이�너희가�내�

제자인�줄�알리라

Johannes�13:35��Daran�wird�jedermann�erkennen,�dass�ihr�meine�
Jünger�seid,�wenn�ihr�Liebe�untereinander�habt.

1. 오늘�점심식사�후에�당회와�팀장모임이�있습니다.

2. 상반기�성경공부(BTS)가�4/21부터�6주간�진행됩니다.

주제�:�하나님의�구원경영(출애굽기)

3. 상반기�성경필사에�함께�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�(민수기,�5/19까지)

4. 해외선교부에서�알바니아�단기선교�참가�신청을�받습니다.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(기간:�8/19-24,�장소:알바니아,�부장:�박정애집사)

광고�후�알바니아�단기선교를�위한�브리핑이�있습니다.

5. 장재성�전도사(최혜정�자매)�결혼식이�5/11(토)�오후�2시에�교회에서�

있습니다.�문의:�권사회(정향림권사,�안미영권사)

6. 5월�선교후원지는�마다가스카르(B00선교사)와�쾰른(N00선교사)

입니다.�특별선교헌금은�5/12까지입니다.

7. OpenDoors와�함께�하는�IXTUS(예장통합�총회남성합창단)�

찬양집회가�4/27(토)에�있습니다.(문의:�남윤범집사)

10:30�Seniorenresidenz�im�Park(Kurstrasse32,�61231�Bad�

Nauheim)

17:00�Evangelische�Gustav-Adolf-Kirche�

(Melanchthonstrsse15,�65203�Wiesbaden)

8. 구역편성�:�사랑구역�(전성호-천주영)

허���원

김영균

엄선형

배형만

배형만

서문희

김태용

박정애

김호영

신시라

엄명용

안미영

1조,�사랑

오르조

2조,�희락

사닥다리

3조,�화평

고고셀

4조,�원로회

도와조

04.14

04.21

04.28

05.05

※

※

���※묵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도��� 다함께

��성�시�교�독����

다함께

인도자

���※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송�����

다함께

��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양�� 찬양부Lobpreis�

Lobpreis�

Glaubensbekenntnis

Wechsellesung 24�문

사도신경

36�장

����※신�앙�고�백��

��대�표�기�도����

��봉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헌���� 다함께

인도자

Gebet

Kollekte

Schriftlesung

��말�씀�선�포���� 한성호�목사

인도자

����※축�복��기�도�� 한성호�목사

��광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고���

다함께

������성가대Lobpreis

Predigt�

Abkündigungen

Schlusslied

Segen

허�원�집사�

425�장��

사도행전�23:11

주께서�바울�곁에�서서

495�장

나는�주의�자녀

※�표는�일어나서�예배를�드립니다.

��성�경�봉�독����

��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양��

���※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송�����

배형만�팀장단기선교�브리핑



기도�제목

인생의�동반자BTS(Biblical�Training�School)�-하나님의�구원경영

인디언들에게는�독수리와�닭에�대한�이야기가�있습니다.

모험을�좋아하는�한�소년이�산에서�독수리�알을�하나�발견하여�가져다가�암탉이�알을�품을�때에�살짝�집어�

넣었습니다.

때가�되어�병아리도�독수리도�알을�깨고�나왔습니다.

독수리�새끼는�자기가�병아리인�줄�알고�안�나오는�목소리로�삐약삐약�흉내를�내면서�병아리처럼�움직이고�

행동하며�다른�병아리를�따라�다녔습니다.

그런데�어느�날�큰�독수리�한�마리가�창공�위에서�날개를�펴고�날아가는�모습에�병아리들이�‘야,�멋있다’며�

외쳤습니다.�

어린�독수리도�‘야�정말�멋있다.�나도�저렇게�날�수�있다면�얼마나�좋을까’�생각했습니다.

시간이�흘러�어느�날�어린�독수리는�어깨에�힘이�들어가는�것을�느꼈습니다.�날개를�주욱�펴고�힘을�줬더니�

몸이�사뿐히�올라갑니다.

병아리들하고�같이�있을�때는�닭방에�갇혀서�삐약삐약�하면서�모이나�쪼던�연약한�존재로�생각했는데�어느�

날�어깨에�힘을�주었더니�하늘을�향해�웅비할�수�있는�하늘의�제왕�독수리라는�사실을�깨닫게�됩니다.

우리가�예수님을�믿기�전에는�자연으로�살았습니다.

삐약삐약�모이나�쪼아�먹고,�주변에�있는�작은�이익을�위해�양심도�파는�그런�삶을�살았습니다.

닭장에�갇혀�있다가�어느�날�삼계탕�집에�팔리고,�치킨�집�통닭이�되는�그런�존재,�헐값�인생이었습니다.

그런데�복음을�알고,�예수님을�만난�후에�우리가�날개를�펴고�어깨에�힘을�주면�인생이�달라집니다.

닭장�속에서�모이나�쪼아�먹는�연약한�존재가�아니라�하늘을�향해�웅비하는�제왕입니다.

성도는�예수님�만나기�전의�옛�사람으로�살면�안�됩니다.

십자가를�통해서�그리스도�안에서�새�사람이�되었습니다.

종자가�다르고,�신분이�다른�존재입니다.

그렇다면�구원받은�이후,�나는�어떤�삶을�살아야�합니까?

은혜로,�그�은총으로�받은�이�구원의�감격에�대하여�어떻게�반응해야�합니까?

독수리처럼�살아야�합니다.�독수리처럼�말하고�독수리처럼�행동하는�것이�중요합니다.

세상에는�나의�새로운�모습을�가로막는�여러�가지�장애들이�있습니다.

�

출애굽기에�기록된�‘출애굽�구원모델’은�오늘을�사는�성도들에게도�때로는�이�일로�격려하기도�하고,�때로는�

이�일을�상기하면서�경고하기도�합니다.

출애굽기�말씀을�통해�모세가�이끌었던�출애굽�공동체,�광야교회가�어떤�방향과�목표를�가지고�하나님의�

이끄심을�경험했는지�배우게�됩니다.

이�공부를�통해�하나님의�구원�경영의�목적과�꿈을�알게�될�것입니다.

출애굽기에�나타난�하나님의�구원경영의�진행과정을�보면서�나와�우리�시대에�함께�신앙생활을�하는�

지체들을�구원하시는�하나님의�구원의�길을�배울�수�있기를�바랍니다.

구원받은�하나님의�백성들의�크고�영광스러운�삶이�무엇인지를�알게�되기를�바랍니다.(서론�중에서)

1.�예수님을�왕으로�인정하고�우리�삶의�주인이�주님이심을�고백하게�하소서.

2.�흔들리는�세상의�가치를�추구하고�맘몬을�숭배하는�믿음이�아닌�견실하여�흔들리지�않는�믿음으로�살게�

하옵소서.

3.�구원의�감격�속에�인내와�감사로�영적�경주에�힘쓰게�하옵소서.

4.�하나님의�말씀에�순종하고�세상과�타협하지�않게�하시고�불의를�행하지�않게�하옵소서.

5.�우리�가정이�하나님의�통치가�이루어지는�하나님�나라의�모형이�되게�하옵소서.

6.�마인츠중앙교회가�하나님�나라의�비젼�‘먼저�하나님의�나라와�그의�의를�구하는�교회’되게�하옵소서.

7.�믿음으로�구원을�얻은�성도로서�사랑,�희락,�화평,�오래참음,�자비,�양선,�충성,�온유,�절제�성품의�

열매와�순종하는�행위의�열매를�더�풍성하게�맺게�하옵소서.

8.�예배공동체,�다음�세대에�믿음을�전승하는�신앙공동체,�가족공동체,�문화공동체,�선교공동체로�

세워지게�하옵소서.

9.�2024년�아비투어를�준비하는�자녀들에게�성령의�지혜와�총기를�충만하게�하옵소서.(이민호,�김윤찬)

10.�출산과�잉태의�기쁨을�허락하신�하나님께�감사드립니다.�장윤오(안성희집사),�최이안(이지우성도),�

박리아(이효선성도),�엘리�서안�Schröder(이유정집사)와�출산을�앞�둔�김나윤성도와�태아에게�건강과�

평안을�주옵소서.

11.�선교사님의�삶을�지키시고�주의�말씀과�은혜로�복음전파에�충성할�수�있도록�건강주시고�모든�필요를�

채워�주옵소서.

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합니다.

세상은�고통으로�가득하지만,�그것을�극복하는�사람들로도�가득합니다.�

-�헬렌�켈러

Although�the�world�is�full�of�suffering,�it�is�full�also�of�the�

overcoming�of�it.�-�Helen�Keller

누구나�인생을�살면서�고통을�만납니다.

중요한�것은�고통을�당하지�않는�것이�아니라�그것을�어떻게�받아들이느냐는�것입니다.�원망하고�

회피할�것인가�아니면�이를�겸허히�받아들여�용기를�가지고�난관을�돌파할�것인가가�중요합니다.

고난과�역경은�인생의�동반자입니다.

어느�누구도�삶의�고난과�역경을�피할�수�없으며�그로�인한�고통에서�자유로울�수�없습니다.

하지만� 그리스도인에게� 고난은� 우리의� 믿음을� 퇴보시키기� 위함이� 아니라� 우리의� 믿음을� 더�

성숙시키기�위함이라는�사실을�알아야�합니다.


